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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취록

○ 이예원 : 이렇게 입을 맞추시고 그러시고도 그렇게...

○ 장우영 : 아니 그러니까, 그 이유를 내가 말했잖아. 그, 식당 갔을 때 내가 저번에 

그 행동을 아는데 

○ 이예원 : 제가 여기서 분명히 이성으로 본적 없다고 말씀드렸고 대표님도 알겠다 

하셨잖아요. ‘알았다. 너 생각 알았다.’ 그렇게 하셨잖아요. 그렇게 하시고 

나서 하신 행동이었잖아요, 그 행동이. 

○ 장우영 : 나는 그런데 그런 건 있어. 내가 이 대리한테 진심으로 내가 이 대리를 

좀 호감을 가지고 있었잖아, 어쨌든 관심을. 그래서 의사표현을 했고, 이 

대리한테. 그런데 이 대리가 내 마음을 나는 어느 정도 받아준 줄 알았단 

말이지.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우리가 저기, 경정공원(미사조정경기장)도 놀

러가고 자전거도 타고 외부에서 따로 만나고 이런 행동이 나는 ‘아, 이 

대리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구나.’ 이렇게 나는 착각을 했단 말이야. 

○ 이예원 : 대표님, 제가 항상 (답답하다는 듯한 목소리로) 아,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

렸지만 입사한지 얼마 안 됐고 대표님이시잖아요. 그리고 저는 진짜 순수

하게 받아들였지 그거를 무슨 그때도 지난번에도 저쪽에 몽촌토성 가게에 

가서 밥 식사했을 때 대표님이 저한테 “이렇게 자주 만나다가 뭐, 너를 

여자로 본다.” 이런 얘기하실 때 “제가 그럴 일 없을 거다.” 제가 분명히 

말씀드렸었어요, 그때. 그래서 대표님도 “응, 그렇지. 지금 나도 아니야.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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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 이러셔서, 이러셨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도 저한테 뭐 고백하시고, 그

래서 제가 분명히 “그냥 못들은 걸로 하겠다.”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

는 계속 어쨌든 선을 긋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

대표님이 오해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. 

- 녹 취 끝 -


